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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감싸는‘부츠’는 보온은 물론 멋까지 더해 가

을 겨울철 꾸준히 사랑받는다.

부츠는 앵클부츠, 롱부츠, 니 하이부츠 등 길이와 디자

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

다. 하지만 부츠는 자칫 발목이나 종아리가 굵어 보이거

나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어 코디에 신경 써야 한다. 자

신의 체형에 맞는 부츠를 선택해 몸매 비율을 살려보자. 

올 시즌 더욱 멋을 살릴 수 있는 트렌디한 부츠 코디법

을‘머니투데이’(mt.co.kr)가 소개했다.

▣ 발목이 가늘다면 ‘앵클 부츠’

앵클부츠는 발목까지 감싸는 길이의 

부츠이다. 최근에는 양말처럼 신는 삭

스부츠가 인기를 끌었다. 삭스부츠는 

발목을 타이트하게 감싸 슬림해 보이

게 한다. 키가 작거나 다리를 길어 보이

게 연출하고 싶다면 앞코가 길거나 뾰

족한 모양을 고른다. 다리과 발등이 이

어져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인다. 발

목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부츠의 입구 

둘레가 넓은 것을 고른다. 종아리에 부츠가 달라붙지 

않고 거리감이 생겨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늘어 보인다. 

바지에 매치할 때도 루즈한 슬랙스에 발목 둘레가 넓은 

앵클부츠를 매치하면 체형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효

과가 있다.

▣ 종아리 알이 고민이라면 ‘미들 부츠’

미들부츠는 앵클부츠보다 목이 길어 

종아리 중간까지 감싼다. 미들부츠는 

짧은 하의와 매치해 다리가 많이 드러

나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다리 

뒷부분의 근육이 튀어나온 일명‘종아

리 알’이 부각되는 길이라 꺼리는 이들

도 많다. 무릎 아래 길이의 큐롯팬츠나 

스커트에 미들부츠를 신으면 다리 길

이가 본래보다 짧아 보인다. 키가 작을 경우 비율을 망

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길이가 긴 하의랑 매치할 

때는 부츠 안에 긴 바지를 넣어 입거나 하의로 미들부츠

의 윗부분을 살짝 감추자. 미들부츠의 길이가 체형과 맞

지 않을 경우에도 유용한 방법이다.

워머나 긴 양말을 활용해 신을 수도 있다. 둘레가 넓

은 미들 부츠 안에 무릎 또는 무릎을 덮는 길이의 양말

을 신으면 종아리가 길어 보여 전체적인 라인을 살린다.

▣ 짧은 다리가 고민이라면 ‘웨스턴 부츠’

웨스턴 부츠는 미국 카우보이들이 즐

겨 신던 목이 긴 구두를 말한다. 웨스턴 

부츠는 신발의 입구 부분이 옆에서 봤

을 때 둥근 아치형으로 깎여 있다. 이 

때문에 앞부분이‘V’형태로 보인다. 

이 브이 모양 안쪽으로 살이 드러나 다

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굽이 낮

아도 다리가 길어 보인다. 앵클부츠는 

발목의 옆부분을 감춰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키가 

작아 보완하고 싶다면 짧은 하의와 매치해보자. 종아리 

길이를 어정쩡해 보이게 하는 미들부츠라도 웨스턴 디

자인과 짧은 하의 코디면 평소보다 다리가 길어 보인다.

▣ 휜다리도 OK! ‘니 하이 부츠’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길이의 부츠는 

체형에 맞지 않게 고를 경우 다리가 오

히려 짧아 보인다. 특히 휜 다리를 부각

할 수 있어 직접 신어보고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을 살짝 감추는 니 하이 

부츠는 짧은 다리와 휜 다리를 모두 보

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단, 타이

트한 부츠는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뒷부분의 살이 도드라질 수 있다. 이때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은 구겨진 듯 주름이 진 롱부츠와 

둘레가 넓은 니 하이 부츠다. 허벅지 군살을 감추는 짧

은 하의 또는 루즈한 니트에 매치하면 다리가 가늘고 길

어 보인다.

부츠의 계절, 체형별 ‘부츠’ 코디법


